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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전광주 전남꿈나무들 선전

광주선발팀이전국소년체전검도초등부단체전에서우승한뒤세러모니를하고있다.

광주사격 검도 수영잇단금

전남역도 자전거 롤러두각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광주전남의

꿈나무들이선전을펼치고있다.

26일 오후 5시 현재 광주 선수단은 전

북에서 열리고 있는 제48회 전국소년체

육대회에서금메달 11개, 은메달 6개, 동

메달 13개로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

다.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20개, 은메달

16개, 동메달9개로총35개의메달을작

성해냈다.

광주의첫금메달은사격에서나왔다.

대회첫날공기소총개인전에출전한김

선자(광주체중 3년)는결승에서 623.9점

을 쏘며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김선자

는 또 단체전에도 출전해 1859.4점을 합

작,대회2관왕에올랐다.

검도에서도금메달이나왔다. 남자초등

부에출전한광주선발팀은결승에서경기

도를2-0으로제압했다.

수영 김윤진(광주교대부속초 4년), 태

권도김가현(광주체중2년)이금메달리스

트가됐고,에어로빅단체전(월봉중)우승

도차지했다.

이밖에도 광주는 양궁 50m 최우진(운

리중 1년), 20m 배정원(성진초 6년), 볼

링개인전윤승현(우산중3년),레슬링자

유형110㎏급박현준(광주체중3년),에어

로빅초등부 3인조단체전에서각각금메

달을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에서는 나윤서(빛가람중 2

년)가 자전거여중부200m와 단체스프린

터에서금메달을목에걸며대회 2관왕에

올랐다.

남중역도경기에서는조민재(전남체육

중 3년)가 56㎏급에 3관왕 3연패 달성과

함께용상(130㎏), 합계(226㎏) 부별신

기록도세웠다.

양궁 여초 조한이(순천성남초 5년)는

20m와개인종합,단체전에서금메달을획

득하며3관왕에등극했다.롤러여중이유

진(여수안산중3년)은 500m+D, 1000m

에서각각우승하며2관왕이됐다.

사격 여중 김예슬(순천향림중 3년)은

공기권총개인에서569점으로대회신기록

을세우며두각을나타냈다.

이밖에육상여중이은빈(전남체육중1

년)은100m와400mR에서금메달2개를

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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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호심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입상자들이김혁종광주대학교총장등관

계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 <광주대제공>

호심배아마골프대회김동은 이예원남녀정상에

김동은(한체대 4년)과 이예원(비봉

고1년)이 호심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

대회 남녀부정상을차지했다.

김동은은최근전남화순컨트리클럽에

서끝난대회남자부최종라운드에서3언

더파69타를기록,차강호(한체대2년)와

최종합계13언더파275타로동타를이룬

뒤연장승부에서최종승자가됐다.

골프유망주로불리며돌풍을이어가

고있는이예원은여자부최종라운드에

서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컵을 들었다. 2

위와는6타차다.

광주대학교(총장김혁종)에서주최한

이 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4대 메이저대

회로꼽힌다.광주대설립자인고(故)호

심김인곤박사가광주대무역학과동문

인최경주선수의PGA투어우승과골프

인재육성을위해지난2003년창설했으

며,지난21일부터나흘간열렸다.

남자부 이정원(제물포방통고 2년)은

이날 5언더파 67타를기록해최종합계

10언더파278타로박준홍(제주고3년)

과 동타를 이뤘으나 대회 규칙(카운트

백방식에따라3위에올랐다.

여자부에서는손예빈(신성고2년)이8

언더파 280타로 준우승했다. 홍정민(대

전여방통고2년)이7언더파281타로3위

를차지했으며,박아름(학산여고1년)은

6언더파282타로4위를기록했다.

올해로 17회째인 호심배 아마추어골

프선수권대회는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한별김태호, 이정은배선우김

세영김효주최나연박결최혜진이정민

등을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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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중조민재3년연속역도3관왕

전남체중조민재(가운데)가전국소년체전역도남자중등부56kg급에서3관왕에오른

뒤이정재(왼쪽),이은경코치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

조민재(전남체육중3년)가전국소년체

전역도에서 3년연속 3관왕에오르는기

염을토했다.

조민재는 지난 25일 진안문예회관에서

열린제48회전국소년체전역도남자중등

부56kg급에서3관왕에올랐다.

그는인상96kg, 용상130kg, 합계226

kg을 들어 올려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

다.용상130kg은중학부신기록이다.

조민재는이번대회에서대기록을수립

했다.남자중등부56kg급에서3년연속3

관왕이다.

그의별명은 헤라클레스 다. 중학 1학

년때부터경쟁선수들보다 10kg 이상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린 탓에 붙여진 별

명이다. 타고난힘과근력, 역도선수에걸

맞은골격, 순발력까지갖춘보기드문선

수로꼽힌다.꾸준한자기관리와훈련으로

유연성만 갖춘다면 장기독주할 것이라는

평가를받고있다.

이영래전남역도연맹전무이사는 모든

것을두루갖춘선수라며 올림픽금메달

이 기대되는 선수 가운데 한명이라고 말

했다.

조민재는전남체육고이정재코치가발

탁했다. 이후 이은경 전남체중 코치의 지

도로꿈을키워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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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우진양궁서금…중1로는처음

마음 비우고 평소대로만 하

자고 마음먹은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우진(광주 운리중 1년 사

진)이지난25일전북국제양궁

장에서열린제48회전국소년체

육대회 양궁 50m 부문에서 금

메달을땄다.

60m에서동메달을따낸최우

진은 여세를 몰아 50m의 주인

공이됐다. 그는 3점차로뒤지

던6라운드마지막엔드에서무

려 59점을 따내며 승부를 마무

리했다. 6발 중 1발만 9점짜리

였다.

그는 양궁 부문 광주의 소년

체전출전역사에의미있는기

록을남겼다.중학교1학년이따

낸첫금메달이다. 그동안소년

체전금메달은경험많은2,3학

년선수가차지해왔다.

개인적으로는양궁입문이래첫금이기

도하다. 최우진의첫금메달은창단10년

째인운리중양궁팀에도첫금이됐다.

그는이날대회마다금메달을독식한김

제덕(예천중3년)을꺾는 파란을일으켰

다. 김제덕은국내양궁계에서 중학생신

궁으로불린다.

최우진은 염주초 3학년 때 멋져 보여

서 양궁에 입문했다. 중학교에서 김현수

지도자를만나면서양궁에눈을틔우고실

력을키웠다.

최우진은 과녁에10점짜리화살을꽂아

넣을때성취감이참좋다. 목표는올림픽

금메달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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